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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에서 음운 처리 현상은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단

어가 재인되는 데 음운 처리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립하는 이론에 의해 각

각 지지받고 있다. 단어 재인 과정에서 음운 정보의 활성화

가 일반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음운매개론

(phonological mediation, Van Orden, 1987)과 시각 경로와 

음운 경로가 모두 단어 재인 과정에 관여하지만 상황에 따라 

각각의 경로의 개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중경로론

(dual-route theory, Coltheart, 2000)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반된 이론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단어 재인에서 

음운 처리가 일어난다는 증거는 여러 언어권에서 보고되고 

있다(Frost, 1998; Lee & Kim, 2003; Lee, 2005; Lee, 

Pollatsek, & Rayner, 1999; Lukatela & Turvey, 1994a, 

1994b; Park, 1999, 2002; Perfetti & Bell, 1991; 

Seidenberg, Waters, Barnes, & Tanenhaus, 1984; Van 

Orden, 1987; Yi, 1996). 예를 들어, 음운 정보가 단어 재인

을 촉진하는 음운 점화 효과(phonological priming effects)

나 단어(예, brain)와 같은 소리를 가진 동음비단어(예, 

brane)의 처리가 그렇지 않은 비단어(brame)와 다르게 처리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Lee et al., 1999; Lukatela & 

Turvey, 1994a. 1994b). 

  한글 단어 재인에서 음운 처리가 두드러지게 관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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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은 음절과 음절 간 경계이다. 한글은 영어의 알파벳

과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글의 자

소는 각 자소에 대응하는 음소를 가진다(예: ‘한글’의 ‘ㅎ’는 

/h/,’ㅏ’는 /a/, ‘ㄴ’은 /n/). 그런데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음소 문자인 동시에 음절 단위로 쓰이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한 음절은 초성인 자음(또는 자음군), 중성인 모음

으로 구성되며, 선택적으로 종성인 자음(또는 자음군)이 올 

수 있다. 한글은 자소와 음소와의 대응이 비교적 규칙적인 

까닭에 한 음절 내에서는 같은 소리를 내는 다른 표기를 만

들기 어렵지만,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는 음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한글 단어에서 음절과 음절이 연결될 때 발음이 자연스럽

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원래의 자소에 대응되는 대

로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탈’이라는 음

절과 ‘락’이라는 음절을 연결하면 아무런 발음상의 변화 없

이 그대로 ‘탈락’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이라는 

음절과 ‘락’이라는 음절을 연결하게 되면 음절과 음절이 만

나는 경계에서 첫 번째 음절 종성의 자음과 두 번째 음절 

초성의 자음이 충돌하게 되므로, ‘단락’에는 음운 변화가 일

어나야만 올바른 발음이 실현될 수 있다. 이때, 음운 변화는 

화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음운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광오(1996)는 음운 변화를 필요로 하는 단어

(예: 발전 → [발쩐])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음운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어(예: 방침)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보

다 유의미하게 긴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음운 규칙의 적

용과 그로 인한 음운 변화 여부가 단어 처리에 영향을 미침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운 규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올바른 발음이 만들어지는 

필수적인 규칙과 적용이 되거나 되지 않아도 둘 다 올바른 

발음으로 수용되는 수의적인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

나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규칙도 그야말로 규범일 

뿐,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국립

국어연구원(2003)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수록된 

단어들을 검토하여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265개의 단어들을 선정하여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발음되는 어휘들이 많

았다. 예를 들어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ㅂ’은 표준 발음

법에 따르면 평음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불법’은 전체 화자

의 90.86%가 [불뻡]으로, ‘열병’은 전체 화자의 46.29%가 

[열뼝]으로 발음하였다. 또한, 한류를 [한뉴]로 발음한 사람

은 78%, [할류]로 발음한 사람은 전체의 18%였으며 [한류]

로 발음한 사람도 4%를 차지하여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

식으로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음운 표상은 규범적인 음운 표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해숙과 김정오(2003)는 음운 규칙의 적용 용이성이 단어

와 비단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80% 이상으로 적용도가 높은 음

운 규칙을 적용해 만든 비단어 자극이 겹쳐진 그림(예, 장미 

그림)을 명명하는 과제에서 음운적으로 유사한 비단어(예, 작

미)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 표기적으로 유사한 비단어(예, 상

미)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보다 반응시간이 빠르게 나타나면

서 강력한 음운 처리의 증거를 관찰했다. 음운 규칙의 적용

도가 30% 이하로로 낮은 규칙들을 적용해 만든 비단어 자

극이 겹쳐진 그림으로 실험했을 때에는 음운적으로 유사한 

비단어와 표기적으로 유사한 비단어 조건 간 반응시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음운 처리의 미약한 증거

를 얻었다. 이는 음운 규칙의 적용 정도가 한글 단어 재인에

서 음운 처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규범적인, 즉, 음운 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음운 표상에 근거하여 표적과 음운적으로 

유사한 방해 자극이나 점화 자극을 구성한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의 음운 표상이 그와 다를 경우 기대하는 효과를 관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글 단어 재인에서 음운 처리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음운 표상

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음운 규칙의 적용과 음운 

변화에 주목하였던 선행연구들의 경우 검토된 단어의 수가 

한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참가자의 수도 제한적이어서 음운 

규칙의 적용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광오(1996)의 연구에서는 6개의 음운 규칙에 10개씩의 단어

를 포함시켜 60개의 단어가 자극으로 사용되었고, 음변화 여

부에 따른 단어재인과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제 음운 규

칙이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시되

지 않았다. 이해숙과 김정오(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각 음운 규칙의 적용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으

나, 음운 규칙 당 6개씩의 단어만이 포함되어 자극의 수가 

제한적이었고, 단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단

어빈도가 각 음운 규칙 간 통제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에 참

가한 참가자의 수도 20명에 불과하여, 연구 결과의 대표성에

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많은 단어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발음 표상을 살펴보고 포괄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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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규칙의 적용 정도를 검토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단어빈도와 음운규칙의 적용도 간 관련성

이다. 이중경로론에 근거한 이중 경로 연쇄 모형(dual-route 

cascaded model, Coltheart, Rastle, Perry, Langdon, & 

Ziegler, 2001)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의 음운 표

상은 철자 표상을 통해 심성 어휘집에 있는 음운 표상에 접

근하거나(시각 경로), 자소-음소 변환에 의해 음운 표상이 

생성될 수 있다(조립 경로). 음운 표상을 만들어내는 데 어

떤 경로가 사용되는지는 단어빈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Yi, 1996; Seidenberg et al., 1984). 이광오(1996)의 연

구에서 음변화 여부에 따른 명명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고빈도 단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빈도 단

어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고빈도 단어에서는 

시각 경로를 통한 처리가, 저빈도 단어에서는 조립 경로를 

통한 처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

럼 단어빈도에 따라 다른 경로가 주도적으로 사용된다면, 이

러한 차이가 음운 규칙의 적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흥

미로운 문제이다. 추가적으로 음운 규칙의 적용도가 낮을수

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운 표상이 규범에서 벗어나는 비

율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다양한 음운 표상

이 나타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규범과 체계적으로 다른 음운 

표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살펴보기 위해 음운 

규칙의 적용도와 참가자들의 응답의 다양성 간 상관을 살펴

보았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이상억(1990)이 조사한 음운 규칙의 빈도를 

기준으로 한글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8개의 필수적인 음운 

규칙을 선정하여 규칙별 40개씩, 총 320개의 한글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각자의 음운 표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전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전사(transcription)는 소

리를 문자로 옮겨 적는 것인데, 들은 바를 얼마나 자세히 옮

겨 적는가에 따라 간략 전사(broad transcription)와 정밀 전

사(narrow transcrip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정밀 전사는 상

세한 차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숙련된 조사자라 할지라도 조사자 간의 차이가 크

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따른 세밀한 음성적 변화를 관찰

하기보다는 한글 말소리의 음운적 변화가 주요 관심사였으므

로 제시된 단어들을 스스로 발음해 보고 그 소리를 그대로 

적도록 하는 간략 전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

생 20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

로 사용하는 20대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어를 읽거나 발

음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재료�  

한글에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 8개의 필수적인 음운 규칙

을 선정하여(이상억, 1990) 각 규칙에 2음절 단어 40개를 할

당하였다. 규칙별 단어빈도는 유사하게 통제되었다, F(7, 

312) = 0.036, p = 1. 선정된 음운 규칙은 발생 빈도 순으

로 다음과 같다(표 1).

경음화.  먼저, 이상억(1990)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

도를 보인 음운 규칙은 경음화(Tensification) 규칙이다. 경

음화는 경음이 아닌 평장애음 /ㅂ, ㄷ, ㄱ, ㅅ, ㅈ/이 /ㄱ, 

ㄷ, ㅂ/과 같은 장애음이나 /ㄹ/ 뒤에서 경음 /ㅃ, ㄸ, ㄲ, 

ㅆ, ㅉ/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경음화 규칙은 장애음 뒤 

경음화(Tensification after an obsturent, 예: ‘국가’→[국까])

와 /ㄹ/뒤의 /ㄷ, ㅅ, ㅈ/ 경음화(Tensification of /d, s, j/ 

after /l/, 예: ‘갈등’→[갈뜽])의 두 종류가 있다. 

음절조정.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 것은 음절 조

정(Liaison) 규칙이다. 음절 조정 규칙은 연음화라고도 불리

며, 음절 말 자음이 다음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실현되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착오’는 [차

고]로, ‘선언’은 [서넌]으로 발음된다. 

비음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Nasalization) 규칙은 세 번째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비음화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뒤에 나오는 공명음 때문에 

그 앞 장애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국물→[궁물]’ 유형의 장애

음의 비음화(Nasalization of an obstruent), 앞에 나오는 비

음 때문에 그 뒤의 유음 /ㄹ/가 비음으로 변하는 ‘금리’→[금

니] 유형의 유음의 비음화(Nasalization of a liquid), 그리고 

장애음의 비음화와 유음의 비음화가 순서대로 적용된 장애음

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Nasalization of an obstruent + 

Nasalization of a liquid)이다. 예를 들어 ‘압력’에 장애음의 

비음화를 적용하면 [암력]이 되고 유음의 비음화로 [암녁]이 

되는 것이다. 

유기음화.  그 다음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 것은 유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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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Aspiration) 규칙(격음화라고도 함)으로, /ㄱ, ㄷ, ㅈ/가 /

ㅎ/ 뒤에서 격음(유기음) /ㅋ, ㅌ, ㅊ/으로 실현된다(예: ‘축

하’→[추카]). 

유음화.  마지막으로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변하는 

유음화(Lateralization) 규칙이 속했다. /ㄹ/ 앞에 있는 /ㄴ/

이 /ㄹ/로 바뀌거나(예: ‘곤란’→[골란]),  /ㄹ/ 뒤에 오는 /

ㄴ/이 /ㄹ/로 바뀌는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예: ‘칼날’→[칼

랄]).

절차

1회의 조사는 6명 이하의 참가자들로 약 40분간 진행되었으

며, 조사는 모두 36회의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1회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에게 320개 단어가 적힌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그 단어들을 소리내어 발음한 뒤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했다.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지에는 ‘결단력’은 [결딴녁], ‘궁금증’은 [궁금쯩] 등으로 적을 

수 있다는 보기를 제시하였다.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발음을 

적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는 다르게 적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전사를 끝낸 참가자에게는 자신이 적은 것을 읽었을 

때 같은 발음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질문지에서 같은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참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가능성

이 존재하며, 문항이 많은 질문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션마다 Microsoft Office Excel

에서 난수표 발생을 사용하여 320개 단어의 순서를 무선화

하였다.

결� �과

응답�유형

320개 단어에 대한 209명의 응답 자료인 66880개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었다. 참가자의 응답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각 수치는 규칙별 총 자료 수

에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장애음 뒤 경음화 규칙에서 유형 1은 84.78%를 차지한

다. 이는 장애음 뒤 경음화 규칙에서의 총 자료 수 40(단어) 

X 209(참가자) = 8360개 중 유형 1(표면음운형)에 해당하는 

자료가 7088개(84.78%)라는 것이다.

Rule No Explanation Example

Mean word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Tensification

1
An obstruent onset after

an obstruent coda is tensified. 

악보→[악뽀]

/ak-po/→ [ak-p*o]

416

(526)

2 An onset /d, s, j/ after /l/ is tensified.
갈등→[갈뜽]

/kal-tɰŋ/→[kal-t*ɰŋ]

419

(711)

Liaison 3
A coda before a vowel-initial syllable is 

resyllabified as the onset of the next.

높이→[노피]

/noph-i/→[no-phi]

424

(697)

Nasalization

4
An obstruent before 

nasal onset is nasalized.

국민→[궁민]

/kuk-min/→[kuŋ-min]

415

(967)

5
A liquid after nasal 

coda is nasalized. 

심리→[심니]

/sim-li/→[sim-ni]

422

(874)

6
A liquid after a nasalized

obstruent coda is nasalized.

독립→[동닙]

/tok-lip/→[toŋ-nip]

358

(557)

Aspiration 7 An obstruent adjacent to /h/ is aspirated. 
법학→[버팍]

/pʌp-hak/→[pʌ-phak]

421

(807)

Lateralization 8 /n/ before or after a liquid is lateralized. 
칼날→[칼랄]

/khal-nal/→[khal-lal]

421

(696)

Table� 1. The eight phonologic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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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음운 규칙이 적용된 발음을 유형 1(표면음운형)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음 뒤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목격’에 대해 [목껵]으로, ㄹ 뒤의 ㄷ, ㅅ, ㅈ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실적’에 대해서는 [실쩍]으로, 연음화가 적용되는 

‘잠입’은 [자밉]으로, 장애음의 비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묵

념’은 [뭉념]으로, 유음의 비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삼림’은 

[삼님]으로,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이 적용

되는 ‘독려’는 [동녀]로, 유기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잡학’은 

[자팍]으로, 그리고 유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전락’은 [절락]

으로 응답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유형 2.  음운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각 음절의 음가를 그

대로 유지한 응답 유형을 유형 2(기저음운형)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음 뒤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목껵]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목격’은 [목격]으로, ㄹ 뒤의 ㄷ, ㅅ, ㅈ 경

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실쩍]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실적’은 

[실적]으로, 연음화가 적용되어 [자밉]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잠입’은 [잠입]으로, 장애음의 비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뭉

념]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묵념’은 [묵념]으로, 유음의 비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삼님]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삼림’은 [삼

림]으로,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동녀]로 발음되어야 하는 ‘독려’는 [독려]로, 유기음화 규칙

이 적용되어 [자팍]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잡학’은 [잡학]으

로, 그리고 유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절락]으로 발음되어야 

하는 ‘전락’은 [전락]으로 응답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유형 3.  유형 3(순행동화형)은 앞소리의 영향이 뒷소리에 

미쳐 뒷소리의 변화만을 일으킨 유형으로,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과 유음화 규칙(ㄴ-ㄹ 연쇄)에서만 나

타났다.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은 장애음의 

비음화와 유음의 비음화가 순서대로 적용된다. 이 중 단지 

유음의 비음화만 일어난 응답 유형(예: 독려 → [독녀])과 종

성 ‘ㄴ’ 뒤에 초성 ‘ㄹ’이 오는 역행적 유음화에서 뒤에 있는 

‘ㄹ’의 영향이 앞에 있는 ‘ㄴ’에 미쳐 ‘ㄴ’이 ‘ㄹ’로 변해야 

하는데 반대로 뒤에 있는 ‘ㄹ’이 앞 음절의 종성과 동화된 

응답 유형(예: 전락 → [전낙])이 유형 3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4.  유형 4(역행동화형)는 유형 3과 반대로 뒷소리의 

영향이 앞소리에 미쳐 앞소리의 변화만을 일으킨 유형으로, 

장애음의 비음화만 일어난 형태이다(예: ‘독려’ → [동려]). 

Rule　 No 
Type 1

[surface]

Type 2

[base]

Type 3

[progressive 

assimiliation]

Type 4

[regressive 

assimilation]

Type 5

[error]

Type 6

[other]
Type 1* Type 1 + 

Type 1*

Tensification after 

an obsturent
1

0.8478 0.067 　 　 0.0103 0.0433 0.2712 0.9156

(0.1455) (0.0281) 　 　 (0.0109) (0.1245) (0.1209) (0.0728)

Tensification of /d, s, j/ 

after /l/
2

0.951 0.0477 　 　 0.0058 0.019 　 0.951

(0.0283) (0.0272) 　 　 (0.002) . 　 (0.0283)

Liaison 3
0.9394 0.038 　 　 0.0114 0.0211 0.082 0.9414

(0.0352) (0.0245) 　 　 (0.0121) (0.0223) . (0.0361)

Nasalization of an obstruent 4
0.8861 0.1052 　 　 0.0067 0.0189 　 0.8861

(0.0468) (0.0419) 　 　 (0.003) (0.0114) 　 (0.0468)

Nasalization of a liquid 5
0.7345 0.2488 　 　 0.005 0.0237 　 0.7345

(0.1042) (0.107) 　 　 . (0.0321) 　 (0.1042)

Nasalization of an obstruent

+ Nasalization of a liquid
6

0.5383 0.0326 0.1514 0.2537 0.0078 0.0326 　 0.5383

(0.0741) (0.0173) (0.0473) (0.0834) (0.0043) (0.0519) 　 (0.0741)

Aspiration 7
0.6595 0.0229 　 　 0.0116 0.055 0.2718 0.9313

(0.1058) (0.0108) 　 　 (0.0121) (0.0998) (0.059) (0.0937)

Lateralization 8
0.8676 0.0667 0.0611 　 0.0099 0.0282 　 0.8676

(0.0633) (0.057) (0.0506) 　 (0.01) (0.0379) 　 (0.0633)

Note. Standard deviations in parentheses. Type 1 + Type 1* : Application rates

Table� 2. Response rates by phonological type in the 8 phonologic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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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는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에서만 나

타났다. 

유형 5.  오반응으로 간주되는 응답은 유형 5로 분류하였다. 

유형 5에는 음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음운이 변한 응

답,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읽어도 제시된 단어로 볼 수 없는 

응답 유형들이 포함되었다. 장애음 뒤 경음화 규칙에서 ‘습

기’를 [슬기]로, ㄹ 뒤의 ㄷ, ㅅ, ㅈ 경음화 규칙에서 ‘실적’

을 [실찍]으로, 연음화에서 ‘잠입’을 [자빕]으로, 장애음의 비

음화 규칙에서 ‘묵념’을 [묵역]으로, 유음의 비음화 규칙에서 

‘독려’를 [동녁]으로, 유기음화 규칙에서 ‘잡학’을 [자팝]으로, 

유음화 규칙에서 ‘전락’을 [절략]으로 응답한 예가 이에 속한

다.

 

유형 6.  이상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응답들은 유형 

6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듣기’는 규칙(장애음 뒤 경음화)이 

적용되면 [듣끼]가 되는데, 이를 [득끼/드끼]로 응답한 예가 

있었다. 다음으로, ‘염료’나 ‘종류’를 규칙(유음의 비음화)이 

적용되면 각각 [염뇨]와 [종뉴]로 응답해야 하는데 [염요], 

[종유]와 같이 응답한 예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음화에서 

앞 음절의 종성을 뒷 음절의 초성에 첨가하는 반응 유형이 

있었는데, ‘독음’은 규칙(연음화)이 적용되면 [도금]이 되는데 

이를 [독금]으로, ‘발음’도 [바름]이 되어야 하는데 [발름]으

로 응답한 예이다. 유형 6은 수의적인 규칙들을 잘못 적용한 

예들로 이해된다. 

유형 1*.  유형 1*은 쓰기 과제의 특성상 다른 표기를 가지

지만 유형 1과 같은 발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응답 유형이

다. 유형 1*에는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과 모음의 구별

이 모호함에 의해 유형 1과 같은 발음으로 실현되는 응답 

유형을 포함시켰다.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이란 조음 

위치가 같은 장애음이 연달아 올 경우에 선행 장애음이 탈락

하고 후행하는 장애음이 평음이면 이를 경음으로 만드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집필’은 /ㅂ/(양순음)와 /ㅍ/(양순음)의 연

쇄에서 음절 말 양순음이 탈락하여 [지필]로 발음되고, ‘식

칼’은 /ㄱ/(연구개음)와 /ㅋ/(연구개음)의 연쇄에서 음절 말 

Figure� 1. The application rates of 8 phonological rules 

(1: Tensification after an obsturent, 2: Tensification of /d, s, j/ after /l/, 3: Liaison, 4: Nasalization of an obstruent, 

5:Nasalization of a liquid, 6:Nasalization of an obstruent + Nasalization of a liquid, 7:Aspiration, 8:Lateralization)

Note. The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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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음이 탈락하여 [시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는 [집필]

과 [식칼]과 같이 종성의 장애음을 유지한 발음과 구별되지 

않으며, 표준 발음법은 ‘햇살, 뱃속’의 발음을 [해쌀/핻쌀], 

[배쏙/밷쏙]으로 발음하는 것을 모두 허용한다. 따라서, 유형 

1*의 발음은 유형 1과 같은 발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형 

1*은 장애음 뒤 경음화(예: ‘목격’ → [목껵/모껵]), 유기음화

(예: ‘잡학’ →[자팍/잡팍])에서 나타났다.1) 

  모음의 구별이 모호함에 의한 응답 또한 유형 1*로 분류

하였다. 문자상으로는 ‘ㅔ’와 ‘ㅐ’가 구별되고 있지만 대부분

의 사람들은 이 둘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독해’를 [도

캐/독캐]가 아닌 [도케/독케]로, ‘곡해’를 [고캐/곡캐]가 아닌 

[고케/곡케]로 응답한 것은 같은 발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순모음 ‘ㅚ’의 발음 역시 실

제 발음에서는 ‘ㅞ’, ‘ㅙ’의 발음과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학회’를 [하쾌/하퀘]로, ‘법회’를 [버퐤]로 응답한 것 

역시 유형 1*에 포함시켰다.

1) 연음화에서는 오직 한 단어만이 유형 1*에 해당했는데, 이는 ‘높이’를 

[놉피] 또는 [높피]로 응답한 것이다. 

음운�규칙의�적용도(적용률)

음운 규칙이 적용된 발음 표상을 유형 1(표면음운형)로 분류

하였으므로, 참가자가 음운 규칙을 잘 적용시켰다는 것은 유

형 1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 1*은 과제의 특성상 다른 응답으로 분류되는 것이

지, 사실상은 유형 1과 같은 음성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운 규칙이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가

(음운 규칙의 적용률)는 유형 1과 유형 1*을 합한 비율로 간

주하였다.

  음운 규칙의 적용률이 규칙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적용률을 대상으로 음운 규칙을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음운 규칙의 적용률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 312) = 166.938, p < 

.001. Tukey 사후 검증으로 각 규칙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

다. 규칙 간 적용도 차이값과 이에 대한 t 값은 표 3에 제시

되어 있다. 장애음 뒤 경음화(91.6%), ㄹ 뒤의 ㄷ, ㅅ, ㅈ 

경음화(95.1%), 연음화(94.1%), 유기음화(93.1%) 규칙은 적

용률이 높았지만, 장애음의 비음화 (88.6%), 유음화(86.8%) 

Rule No

Tensification 

after an 

obsturent

Tensification 

of /d, s, j/ 

after /l/

Liaison

Nasalization 

of an 

obstruent

Nasalization 

of a liquid

Nasalization 

of an 

obstruent + 

Nasalization 

of a liquid

Aspiration Lateralization

Tensification after

an obsturent
1 0.00

Tensification of /d, s, j/

after /l/
2

3.54

(2.28)
0.00

Liaison 3
2.59

(1.66)

-0.96

(-0.62)
0.00

Nasalization of 

an obstruent
4

-2.95

(-1.89)

-6.49**

(-4.17)

-5.53**

(-3.56)
0.00

Nasalization of a liquid 5
-18.11***

(-11.64)

-21.65***

(-13.92)

-20.70***

(-23.30)

-15.16***

(-9.74)
0.00

Nasalization of an 

obstruent + Nasalization 

of a liquid

6
-37.73***

(-24.25)

-41.28***

(-26.53)

-40.32***

(-25.91)

-34.79***

(-22.36)

-19.62***

(-12.61)
0.00

Aspiration 7
1.57

(1.01)

-1.97

(-1.27)

-1.01

(-0.65)

4.52***

(2.90)

19.68***

(12.65)

39.31***

(25.26)
0.00

Lateralization 8
-4.80*

(-3.09)

-8.35***

(-5.36)

-7.39***

(-4.75)

-1.86

(-1.19)

13.31***

(8.55)

32.93***

(21.16)

-6.38**

(-4.10)
0.00

Note. * p < .05, ** p < .01, *** p < .001

       t-values in parentheses.

Table� 3. The matrix of average differences (%) by 8 phonologic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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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그보다 조금 낮은 적용률을 보였다. 특히, 유음의 비

음화 규칙(73.5%)과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

(53.8%)은 다른 규칙들에 비해 적용률이 매우 낮았다.

단어빈도의 역할.  본 연구의 한 가지 관심사는 음운 규칙의 

적용률에 단어빈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단어들은 다양한 빈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를 살펴볼 수 있다. 음운 규칙들을 적용률에 따라 높은 규

칙(90% 이상), 중간 규칙(80-90%), 낮은 규칙(80% 미만)

으로 나누어 단어빈도와 적용률과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r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률이 높은 규칙에서는 단

어빈도와 적용률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r = 0.09, 

p > .2, 중간 규칙(r = 0.247, p < .05)과 낮은 규칙(r = 

0.251, p < .05)에서는 단어빈도와 적용률 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적용도가 높은 규칙에 해당하는 단어들에서는 

단어빈도와 적용도 간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간 이

하의 적용도를 보이는 규칙에 해당하는 단어들에서는 단어빈

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음운 규칙을 적용시키는 정도가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음운 규칙의 적용에 단어빈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응답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음운 규칙의 적용도와 응답 가

짓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사 과제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다른 표기 형태로 응답한 가짓수를 계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격노’의 경우 유형 1의 [경노], 유형 2의 [격

노], 유형 6의 [경로], [격로]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총 4가지

의 응답으로 계산할 수 있다. 320개 단어를 대상으로 응답의 

가짓수와 적용률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음운 규칙의 적

용도가 낮을수록 응답의 가짓수가 높아지는 부적 상관이 유

의하였다, r = -.385, p < .001. 이것은 음운 규칙의 적용도

가 낮을수록 단어의 음운 표상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글 단어 재인에서 음운 규칙의 적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사의 대상이 된 8개의 음운 규칙은 

항상 적용되는 필수적인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정도

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음 뒤 경음화, ㄹ 뒤의 ㄷ, 

ㅅ, ㅈ 경음화, 연음화, 유기음화 규칙은 90% 이상의 높은 

적용도를 보였고, 장애음의 비음화, 유음화 규칙은 그보다 

낮은 80-90% 사이의 적용도를 보였다. 유음의 비음화, 장애

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은 80% 미만의 낮은 적

용도를 보였는데, 특히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

칙은 다른 규칙들에 비해 적용도가 매우 낮았다(58.3%). 음

운 규칙의 적용도와 응답의 가짓수 간 부적 상관이 관찰되

며, 음운 규칙의 적용도가 낮을수록 단어의 음운 표상이 다

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도가 낮은 규칙들에 

속하는 단어들에서 단어빈도의 역할이 관찰되었는데, 단어빈

도가 높을수록 적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음운 규칙 적용도 결과를 유사한 선

행연구인 이해숙과 김정오(2003)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이해숙과 김정오의 연구에서는 다른 평가자가 참가자의 발음

을 평가하여 5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하는 방식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발음을 평가하

여 전사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음운 표상을 있

는 그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두 연구는 동일

한 8개의 음운 규칙을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운 

규칙별로 포함된 단어의 수와 단어빈도의 범위가 더 광범위

하였고, 단어빈도의 범위와 평균을 음운 규칙 간 통제하였으

며,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운 표상을 조사하여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높은 적용도

를 보인 3개의 음운 규칙들(장애음 뒤 경음화, 연음화, 유기

음화)은 이해숙과 김정오에서도 적용 용이성이 높았고,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적용도를 보인 2개의 음운 규칙들(유음

의 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유음의 비음화)은 이해숙과 김

정오에서도 적용 용이성이 가장 낮았다. 유음화 규칙과 유음

의 비음화 규칙은 양 연구의 적용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음운 규칙의 적용도 양상은 두 연구에서 일

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ㄹ 뒤의 ㄷ, 

ㅅ, ㅈ 경음화 규칙은 본 연구에서 10% 정도 더 높게 나타

났고, 장애음의 비음화 규칙과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

음화 규칙은 10% 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광오(1996)의 연구에서는 음운 규칙의 적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음운 규칙별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즉, 음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단어의 명명 수행을 살펴보았다. 음변화 유무의 효과는 유음

의 비음화에서 3ms, 경음화에서 4ms, 유음화에서 7ms, 유기

음화에서 25ms, 연음화에서 31ms로 나타나며 유기음화, 연

음화가 적용될 때 단어의 명명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해숙과 김정오(2003)의 연구에서 적용도가 높

은 음운 규칙의 경우 음운 정보에 의한 촉진 효과가 컸던 

것처럼, 음운 규칙의 적용도가 높을수록 음변화로 인한 처리 

부담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음변화에 따른 명명 수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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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비록 이광오의 연구에 포함

된 음운 규칙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음운 규칙 중 일부에 

해당하였으나, 음변화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용도가 

낮은 유음의 비음화나 유음화에서보다 유기음화와 연음화에

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가 이 연구에서만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인지 아니

면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인지 더 포괄적인 단

어를 대상으로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광오의 연

구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이러한 음변화 요인에 

따른 차이가 고빈도 단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어빈도와 음운 규칙의 적용도 간 상관은 

음운 규칙의 적용도가 중간 또는 낮은 경우에 유의하였고, 

음운 규칙의 적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고빈도 단

어에서 음운 규칙을 적용한 올바른 음운 표상에 더 손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빈도 단어에서 쉽게 사용되는 

시각 경로를 통한 음운 표상의 접근이 조립 경로에 의해 생

성되는 음운 표상보다 더 정확한 음운 표상을 산출해 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음운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규칙의 적용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광범위한 한글 단어를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음운 규

칙이 실제 적용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에 따

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실제 표상은 규범적으로 기

대되는 음운 표상과는 차이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타 유형(유형 6)은 선행연구에

서 조사한 5가지 유형 외에도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운 

표상이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음운 표상

의 다양성은 음운 처리가 관여하는 단어 재인 과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사 방식을 통해 많은 단어 자극과 참가

자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발음 양상을 폭넓

게 조사할 수 있었다. 음운 규칙에 따라 적용에서의 용이성

이 다르며, 적용도가 감소할수록 음운 표상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운 처리가 필수적인 명명과 같은 단어 

재인 과제에서 음운 규칙의 적용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일례로, 단어 재인 과제에서 음운 정보의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한 음운 점화 효과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음운 

표상을 가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음운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

하지 않은 자극을 구성하게 된다. 실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음운 표상이 규범적 표상에 일치하는 정도가 음운 규칙 

적용도에 따라 다르다면, 규범적 음운 표상을 근거로 산출된 

음운 점화 효과는 음운 정보의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운 규칙의 적용도를 고려하여 자극을 

구성하거나 음운 규칙 적용도를 변인으로 하여 그에 따른 음

운 정보의 영향을 살펴본다면, 단어 재인 과정에 미치는 음

운적 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음운 규칙의 적용률은 단어 재인 과정에 대

한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발음을 정확

히 전사하는 방식을 통해 많은 수의 단어와 참가자를 대상으

로 조사할 수 있었으나, 절차상 전문가에 의한 검수를 거치

기 어려웠다는 한계도 있었다. 또한 참가자 모집과 조사 절

차 운영에서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참가자가 20대 여성으로 

한정되었고, 개개인의 구체적 정보가 수집되지 못했다. 이에 

언어 표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의 

다양성이나 성장 배경에서의 지역적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언어의 사회적 특성상 속해있는 

집단에 따라 가지고 있는 음운 표상 또는 이를 반영하는 음

운 규칙의 적용도에서 변산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더 폭넓은 연령대와 성별의 참가자를 대상으

로 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다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음운 표

상의 실재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기초로 추후 연구에

서는 명명이나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단어 재인 과정에 

음운 규칙의 적용도가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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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단어�재인에서�음운�규칙의�적용도�연구

이고은1,� 임유경2,� 이현진2,� 이혜원2

1국립목포대학교�교양학부

2이화여자대학교�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글 단어를 읽을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음운 규칙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각 규칙의 적

용도를 검토하였다. 한글 단어에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8개의 음운 규칙을 선정하여, 규칙별로 40개씩, 총 320개의 2음

절 단어에 대해 209명의 발음 표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전사(transcription)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참가자들은 제시된 단어

들을 스스로 발음해 보고 소리 나는 그대로 적도록 요구되었다. 연구 결과, 8개의 음운 규칙은 항상 적용되는 필수적인 규칙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음 뒤 경음화, ㄹ 뒤의 ㄷ, ㅅ, ㅈ 경음화, 연음화, 유기음화 규칙

은 90% 이상의 높은 적용률을 보였고, 장애음의 비음화, 유음화 규칙은 그보다 낮은 80-90% 사이의 적용률을 보였다. 유음

의 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은 80% 미만의 낮은 적용률을 보였는데, 특히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규칙은 다른 규칙들에 비해 적용률이 매우 낮았다(58.3%). 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실제 음운 표

상이 음운 규칙의 적용에 의해 기대되는 표상과는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음운 규칙의 적용도, 단어 재인, 한국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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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애음 뒤 경음화 ㄹ 뒤의 ㄷ,ㅅ,ㅈ 경음화 연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1 직교 몰두 독음 격노

2 목격 혈당 묵인 낙농

3 복고 졸도 국익 묵념

4 복구 발단 착오 직능

5 국경 절도 백인 숙녀

6 악기 말단 국어 막내

7 국도 밀도 직업 각막

8 학대 철도 안이 직면

9 복도 갈등 단언 석면

10 극비 발달 문어 역모

11 삭발 멸시 존엄 색맹

12 국밥 출소 문안 녹말

13 복부 발설 탄압 복무

14 악보 질식 선언 덕망

15 억장 살생 신앙 악명

16 축조 실사 믿음 목마

17 박자 발산 달인 먹물

18 적자 괄시 날인 덕목

19 복지 결손 돌입 속물

20 극장 결사 할인 식민

21 직장 결승 발음 곡물

22 백수 달성 발언 각목

23 악수 결성 불안 숙명

24 숙소 출생 심오 악몽

25 곡식 발생 잠입 식모

26 독서 실수 금언 식물

27 섭생 출신 임업 학문

28 답습 멸종 음운 혁명

29 접시 날조 감안 삽날

30 압도 발주 침입 잡념

31 합동 탈진 금액 집념

32 납부 결집 접안 십년

33 답변 일주 흡입 합문

34 맏손 철자 답안 접목

35 듣기 발족 삽입 법망

36 접견 결전 합일 잡무

37 습기 출장 납입 입매

38 합자 갈증 잡음 입문

39 집중 실적 법안 법무

40 협조 결정 높이 업무

부록

연구에 사용된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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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유음의 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 

유음의 비음화
유기음화 유음화

1 감량 억류 독해 산란

2 담론 약력 곡해 반례

3 남루 착륙 직함 간략

4 감리 독려 국한 연루

5 심려 탁류 낙후 잔류

6 함락 격리 혹한 안료

7 염료 숙련 악한 반려

8 범람 폭락 막후 판로

9 삼류 칙령 약효 전락

10 삼림 박력 낙하 문란

11 함량 폭로 적합 존립

12 음료 복리 약화 신랄

13 점령 극락 특허 안락

14 금리 각료 백합 선량

15 음력 국력 학회 건립

16 침략 목록 각형 곤란

17 심리 확률 극한 탄력

18 망라 격려 복합 논란

19 맹렬 속력 역학 반란

20 명료 맥락 박해 근로

21 양립 학력 약혼 분류

22 청렴 확립 폭행 난리

23 농락 역량 축하 언론

24 병리 국립 직후 인류

25 강론 식량 북한 논리

26 강력 폭력 국회 진리

27 방랑 독립 역할 궐내

28 장려 급락 맏형 실날

29 창립 섭렵 잡학 힐난

30 강령 입론 접합 출납

31 동력 급류 급행 열녀

32 경리 입력 법회 일념

33 장로 답례 입헌 달님

34 영리 급료 잡화 불능

35 등록 합리 법학 말년

36 성립 섭리 삽화 설날

37 통로 법령 입학 찰나

38 정리 협력 집합 칼날

39 종류 압력 집행 실내

40 생략 법률 집회 일년


